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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self-efficacy.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1610 infants 
(825 boys, 785 girls) and their m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fant temperament 
demonstrated a direct relationship to mother's self-efficacy. Lower levels of infant temperament indicated lower levels 
of self-efficacy, and higher levels of infant temperament indicated higher levels of self-efficacy. Second, infant 
development demonstrated a direct relationship to mother's self-efficacy. Greater communicative and social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maternal self-efficacy. Third, mothers' parenting stress 
demonstrated a direct relationship to mother's self-efficacy. Higher levels of parenting stress demonstrated lower levels 
of maternal self-efficacy. Forth, Social support demonstrated a direct relationship to mother's self-efficacy. Greater 
levels of social support demonstrated lower level of maternal self-efficacy. Fifth, the greatest single relationship effecting 
mother's self-efficacy was mother's parenting stress. This research suggests the need for development of diverse social 
policies and programs to help mothers reduc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positive parenting 
skills with the goal of boosting mother's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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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아는 생의 초기의 몇 년 동안 자신의 욕구 및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하여야 한다. 
영아는 목적으로 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서투르며 상대적

으로 무능하다. 즉, 영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들의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성인의 사랑, 지
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영아의 보호와 양육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은 유아나 아동을 양육할 때 

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영아기일 때 어머니의 역할은 다른 시기보다 

더욱더 중요하나,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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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고, 동시에 가족구조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및 

역할 변화까지 겪는 생애의 중요한 사건 즉, 출산과 자

녀의 탄생을 경험하게 된다(Chun & Ok, 2010). 따라서 

이 시기 어머니는 산후 우울을 겪거나(Shin, 2010), 양육 

스트레스(Kwon, 2010)를 느끼는 등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이 출산 후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

의 역할로 전환되는 시기인 영아기에 자녀를 처음으로 

대하게 되는 어머니가 우울하거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혼란을 겪을 경우, 자신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신체접촉을 통해 영아에게 전달하게 됨으로 영아의 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우울할 경우 영아의 통제적이거나 과

다로 자극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Kwak & Kim, 2004), 
자녀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적게 하고 더 부정적이고 비

판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Cummings & Davis, 
1994). 또한 자녀양육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

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Booth, 1991). 따라서 여성으

로 하여금 출산 후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개인

의 정서적인 부적응을 잘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부모됨

의 역할로 전환하도록 하며, 영아에게 온정적이며 반응

적으로 대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어머니의 

내적 특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발달적 전이는 어머니가 본인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즉 어머니의 자기효능

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

한 신념이라고 정의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

정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유능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

로 특정 행동의 수행에 대한 개인의 기대 또는 신념이라

고 볼 수 있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것인지, 여러 장

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동을 지속할 것인지 등을 결

정하게 한다(Kang, 2006).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목표달

성을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및 인지적 원천이며 

개인의 인지적 능력 이상으로 개인의 수행을 잘 예언하게 

된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

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 성향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Cutrona & Troutman, 1986 ).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출산 후 영아 어머니의 우울에 선

행하여 우울한 어머니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

인들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ahy-Warren 
et al, 2011). 또한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와의 놀이 시 유

능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를 매개하며

(Teti & Gelfand,  1991),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

육스트레스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 Huang, 2000).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우울, 양

육스트레스, 그리고 양육행동 등 개인의 정서와 행동적 

특성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아 어

머니의 내적 특성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어머니

의 양육행동과 나아가서 자녀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

이라고 본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는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녀 관련 특성으로는 기질 및 발달수준을 들 

수 있다. 영아의 자극에 대해 반응을 보일 때 나타나는 

개인차로 발달 초기에 나타나며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

(Rothbart & Bates, 1998)으로,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해 점차 자신감을 잃게 된다(Cutrona & Troutman, 
1986). 또한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

니들은 본인의 양육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거나, 우울

감을 호소하기도 한다(Brazelton, 1962). 이와 같이 자신

감 상실 및 우울감을 느낄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효능감

에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실제 1세 영아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Teti & Gelfand(1991)는 어머니들

이 자녀를 까다롭다고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졌

다고 보고하였다. 
발달수준 역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Coleman & Karraker(2003)은 Bayley 발달검사 결과 영

아의 발달지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사회성 

발달이 높은 자녀의 어머니가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

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Swick & Hassell, 
1990). 이와 같이 발달이 매우 급격히 나타나는 시기에 

자녀가 적절한 발달을 보이는 경우 어머니는 자신이 유

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어

머니의 양육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란 가족스트레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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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으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

란 정도나 부담감이며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다(Lee & Jang, 2009). 양육스

트레스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

적인 양육행동을 하게한다(Abidin, 1990). 
한편,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회적 환경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애정, 자존심, 승인 소속, 정체감, 안정감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타인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만족되는 정도(Thoits, 1982)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그

룹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지원과 교사와 사회사업

가 등의 전문가와 학교의 병원 등의 국가기관을 통해서 

받는 지원을 모두 포함하며(Koegel & Koegel, 1995), 
그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과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평가적 지원을 의미한

다(House, 1981).
자녀의 출생은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모

와의 접촉을 더 많이 하도록 하며, 어린 자녀를 가진 

다른 부부와의 접촉도 빈번하게 하도록 한다(Belsky, 
1984). 또한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가족에게 주어

지는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로서의 긴장감을 적

게 느껴 결혼적응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Koh 
& Ok, 1996). 이와 같이 사회적 지원은 특히 처음 어

머니가 되는 어머니의 효능감과 관련되며(Leahy- 
Warren et al., 2011), 어머니와 영아의 안녕을 위해 매

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World Health Organisation, 
2005), 어머니들로 하여금 부모기로의 자연스럽게 전

이하도록 촉진하기도 한다(Logsdon & Davis, 2003; 
Wilkins, 2006). 특히, 친구 및 사회적 지원 보다 남편

과 어머니로부터 받는 지원은 가정생활 및 영아의 보

호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aggman-Laitila, 2003). 
요약해 보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가족구조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등 어머니의 

역할 전이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

의 인지적 특성이며, 특히, 영아가 최초로 경험하는 미시

환경인 어머니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영아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변인으로 이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자

기효능감에서 파생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Kim, et al.,  
2011), 산후관리 자기효능감(Kim et al., 2010), 부모효

능감(Lee & Jang, 2009) 혹은 양육효능감(Choi, 2005; 
Lee & Choi, 2010; Song et al., 2007) 등 부모역할과 

관련된 효능감을 세분화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오고 

있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

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탐색한 연구들이 일부 있으나 수행된 대부분

의 연구들이 한 두 변인들 간의 관계 탐색이나 영향 분

석에 그치고 있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특히, 발달 단계 상 영아기와 유아 및 아동기는 

명확히 구분되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유아 및 아동

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주로 분석하고 있어, 영아 어

머니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영아를 대

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적 표본조사를 거친 한국

아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영아 관련 변인으로서 영아의 기

질과 발달수준을 선정하고,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환경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원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과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고 상대적 영향

력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을 중심으로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

회적 지원과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

한가?
2.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

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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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전국의 4개

월 영아를 대상으로 2008년에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의 

대상자인 영아 1610명(남아 825명, 여아 785명, M=4개

월)과 그의 어머니이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위해 각 아동과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수준의 특성을 구조화된 설문지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인 

2008년에 수집된 자료 중 만 4개월 영아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영아 어머니의 연령은 20-46세이

며 평균연령은 만 31.2세(SD=3.7)이었다. 어머니의 학

력은 고졸이하가 31.8%이며, 대졸이 61.9%, 대학원 이

상의 학력은 5.5%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만원

-300만원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만원이 

25.5%, 301-400만원이 20.3%, 401만원 이상이 16.2%, 
그리고 100만원 이하가 2.1%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

과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대

상 가정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

였다. 

1)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PSID-CDS 2차년도 조사

(Mainieri & Grodsky, 2006)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높은 내적 합치도와 비교적 작은 수의 문

항으로 구성된 관계로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PSID-CDS) (Hofferth et al., 1998; Mainieri & 
Grodsky, 2006) 등과 같은 해외의 주요 유관 패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

한 지필식 자기보고로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

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

낀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

는 Likert 척도이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므로, 역점수

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의 자기효능

감에 대한 신뢰도는 .95이었다.

2)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의 EAS 기질척

도: 부모용(The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EAS는 유전적이고 안정

적인 성격 특질로서 기질을 측정하며,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국아동

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는 사회성 영역의 항목이 포함되

지 않았다. 이 도구는 정서성 5개, 활동성 5개 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다. 정서성은 스

트레스를 느끼는 경향성과 교감신경계에서 각성이 일어

나는 역치와 관련되며, 정서성에는 “우리 아이는 잘 운

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활동성은 움직일 때 나타

나는 일반적인 속도와 강도를 말하며, 활동성에는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의 문항이 포함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정서성 1점-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

동성은 1점-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기질의 신뢰도는 정서성 .73, 활동성 

.62로 나타났다. 

3) 영아의 발달수준

영아의 발달수준은 Heo et al. (2006)의 K-ASQ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원문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도구로서, 총 5가지 발달영역, 즉 의사소통, 대
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영역에 

각 6개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 

항목에 대하여 부모는 ‘예(영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세 가지 중 하나로 대답하도록 하며, 
각 항목들의 점수화는 질문에 대하여 ‘예’는 10점, ‘가끔’
은 5점, ‘아니오’는 0점의 점수를 주고, 총 5가지 발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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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 이를 합산하게 되어 있다. 이 검사는 발달선별검

사로서 K-ASQ의 결과는 일반 발달검사 결과와 같이 원

점수를 이용하기 보다는 이에 따른 절선 점수 대비 결과

에 대하여 ‘양호’, ‘발달지연 의심’ ‘추후검사’로 구분되

는 판정을 이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발달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가능한 점수는 항목 별로 0점

-60점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구의 신뢰도는 의사소

통 .60, 대근육 운동 .64, 소근육 운동 .65, 문제해결 .62, 
개인-사회성 .58이었다.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를 기초로 Kim과 

Kang(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만을 발췌하

였으며, 적절하지 않은 2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척도를 구

성하였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는 부

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

려움을 반영한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나를 성

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는 .84이었다.

5)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Lee와 Ok(2001)의 도구와 Cho et al. 
(1998)의 도구를 기초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가족 외 모든 

사람과 단체(예: 교회, 복지관) 등을 포괄하는, 즉 구성

원의 유형이나 지지체계에 상관없이, 한 가정이 외부로

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이 도구는 개념적으로는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

고 의지할 수 있다’,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

준다’ ‘중요한(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등과 같이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도움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

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점-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신뢰도는 

.93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의 고찰에 앞서 도구의 신뢰도를 알

아보기 위해 Cronbach's α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

며, 주요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및 주요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

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

되어 있다. 
영아의 기질은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성 평균은 

13.62, 활동성 평균은 18.31로 나타났으며,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정서성 2.72, 활동성 3.66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발달을 K-ASQ로 측정한 결과 각 영역

의 총점의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54.99, 대근육

운동 58.46, 소근육운동 54.84, 문제해결 56.60, 개인

사회성 55.50으로 나타나 양호한 발달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27.29이었

으며, 이를 문항으로 나누었을 때 2.29로 5점 척도임

을 감안할 때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적 지

원은 49.84로 나타나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자

기효능감의 평균은 15.23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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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Possible Range Minimum Maximum M(SD)

Infants' 
temperament

Emotionality 0-25 2 25 13.62(3.06)

Activity 0-25 2 23 18.31(2.48)

Infants' 
Development

communication 0-60 15 60 54.99(7.53)

gross motor 0-60 10 60 58.46(4.83)

fine motor 0-60 5 60 54.84(8.68)

problem solving 0-60 0 60 56.60(6.86)

personal-social 0-60 5 60 55.50(7.42)

Mothers' Parenting Stress 10-50 10 47 27.29(6.21)

Social Support 12-60 16 60 49.84(7.06)

Mothers' Self-Efficacy* 4-20 4 20 15.23(2.77)

<Table 1> Overview of the Measur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어머니 자기효능감은 역코딩하였음

2.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분석에 앞서 영아의 성,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자기효능

감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영아의 성, 어

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가정의 총수입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

라 영아의 성,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하지 않고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영아의 기질, 발달

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어머

니의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영아의 기질 중 정서성

(r=-.19, p<.001)과는 부적인 상관이, 활동성(r=.08, 
p<.001)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지 않으며, 움직

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닐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영아의 각 발달수준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발달 영역 중 의

사소통 총점 (r=.05, p<.01), 개인/사회성 총점(r=.05, 
p<.05)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영아가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잘 되며, 영

아가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자신

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r=-.54, p<.001)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겪을

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더 많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 변인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간의 정적인 관계(r=.19, p<.001)가 나타

났다. 즉, 어머니가 외부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더 많이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아의 기질 및 발달수준

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지원 관련 변

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정규분포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측정변인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관련 변인들에서는 

왜도와 첨도가 1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영아의 대근육운

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에서 왜도가 -2 이하, 영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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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among Measures

Scale 1 2 3 4 5 6 7 8 9 10

Infant's 
temperament

1. Emotionality 1

2. Activity .14*** 1

Infant's 
develop-
ment

3. communication -.04 .05* 1

4. gross motor -.01 .09*** .32*** 1

5. fine motor -.01 .11*** .47*** .47*** 1

6. problem solving .02 .09*** .44*** .41*** .66*** 1

7. personal-social .02 .13*** .50*** .45*** .59*** .55*** 1

8. Mothers' parenting stress .26*** -.08** -.10*** -.03 -.10*** -.08*** -.09*** 1

9. Social Support -.02 .05 .09*** .07*** .11*** .09*** .14*** .20*** 1

10. Mothers' Self-Efficacy -.19*** .08*** .05* .05 .04 .04 .05* .54*** 19*** 1.

근육운동, 문제해결에서 첨도가 7 이상으로 나타나, 영아

발달의 각 변인은 로그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50이

상이고 VIF가 2이하였다. 다음으로 잔차의 독립성을 검

증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2.001
로 나타나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인을 중심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관련 변인 간의 영향력을 명확히 분석하

기 위하여 회귀분석 1단계에서 양육스트레스를 투입하였

으며,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회귀분석 3
단계에서는 영아의 기질변인인 정서성과 활동성을 회귀

분석 4단계에서는 영아의 발달수준 중 의사소통과 개인-
사회성총점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 

투입한 어머니의 양육변인인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

기효능감의 29.5%를 설명하였다(F=658.497, p<.001).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추가하여,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 자기효능감의 

30.1%를 설명하였다(F=339.445, p<.001). 사회적 지원

을 추가함으로써 나타난 R2 변화량은 0.6%이었다. 회귀

분석 3단계에서는 영아의 기질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영아의 기질은 어머

니 자기효능감의 30.7%를 설명하였다(F=173.875, 
p<.001). 영아의 기질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서 나타난 R2

의 변화량은 0.6%이었다. 회귀분석 4단계에서는 영아의 

발달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영아의 의사소통과 개인/사
회성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

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어머

니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β=-.54, p<.001)이었다. 즉 어머니가 양

육스트레스를 적게 겪을수록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높

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원(β=.08, p<.001)인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어머니가 외부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변인은 영아의 정서성

(β=-.07, p<.01), 그리고 영아의 활동성(β=.05,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지 

않으며,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닐수록 어

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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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Equatings Predicting the Mother's Self-Efficacy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B β B β B β

Mother's parenting stress -.24 -.54*** -.23 -.53*** -.22 -.51*** -.22 -.51***

Social support .03 .08*** .03 .08*** .03 .08***

Infants' 
temperament

Negative 
Affectivity -.06 -.07** -.06 -.07**

Extraversion .06 .05* .05 .05*

Infants' 
development

communication -.57 -.02

personal/
sociability .310 .01

F 658.497*** 339.445*** 173.875*** 115.857***

R2 .295 .301 .307 .307
△R2 .006 .006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및 사회적 지원과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및 그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가 나타나, 영아의 기질과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는 영아의 기질 중 정서성과는 부적인 상관

이, 활동성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지 않고, 움직임을 좋아할

수록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아가 쉽게 나빠지거나 화를 잘 내는 

기질을 가질 경우 어머니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

끼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

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효능감 자체가 낮

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영아

가 잘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 혹

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

으며, 또 더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믿게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아의 활동성은 

영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긍정적인 행동 특성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Coleman & Karraker, 2003), 이러한 영아

의 타고난 특성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관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영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자

기효능감은 .08 정도의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이 4개월 영아이므로 영아의 활동

성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월령 변화에 따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영아의 발달수준 역시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

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의사소통이 

발달할수록, 개인/사회성이 발달할수록 영아 어머니의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아와 어

머니가 상호 표정과 몸짓으로 영아의 정서와 어머니의 정

서가 상호 교환되며 반응을 주고받고 의사가 소통됨에 따

라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본인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어머니는 지금까지 본인이 해 왔던 

양육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영아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사교적으로 행동함

에 따라 어머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영아의 의사소통 

및 개인/사회성 발달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05 정도

의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이 4개월 영아이므로 출

생 후 발달의 변화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월령 변화에 따른 영아

의 발달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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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특성 중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

며, 이와 같이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어려움을 인지하지 않을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유능

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자신이 과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54의 매우 큰 상

관을 보이고 있어, 출산 후 어머니로의 전이가 진행되고 

있는 4개월 영아의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산 후 

어머니가 처음 경험하게 되는 영아의 양육과 이의 어려움

에 대해 인지하지 않을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능력이 높으

며, 스스로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효능감 자체를 높아

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가정을 둘러싼 사회적 

체계, 즉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을수

록 어머니는 자신의 유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자신

이 과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관계적 상호

작용을 통하여 받는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관련 변

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여러 변인 중 어머

니의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였으며, 다른 변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영아 어머니에 있어서 상대

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양육의 경험은 영아 어머니로 하여

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며, 또한 이에 따른 어려움은 

영아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의 유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자신이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는 부모기에 바로 접어든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연구에는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와 그 관련 변인에 대해 탐색할 필요도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큰 변인이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난 본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대

적 영향력 비교에서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

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Choi, 2005; Lee & 
Choi, 2010; Song et al., 2007)의 결과와는 일관하지 않

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먼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머

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영아기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보다 

높다(Song & Kim, 2008). 이와 같이 영아 어머니에 있어

서 상대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양육의 경험은 영아 어머니

로 하여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하며, 이로 인한 양육스

트레스는 영아기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무엇보다 큰 영

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영아와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법이 달

라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자아효능

감과 다른 연구들(Choi, 2005; Lee & Choi, 2010; Song 
et al., 2007)에서 측정한 변인과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이 높지 않게 나타났을 수 있다. 다른 연구

들(Choi, 2005; Lee & Choi, 2010; Song et al., 2007)은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효능감을 측정하고 사회적 지원

의 영향력이 양육스트레스 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는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양
육과 관련한 효능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지원이 큰 영향

을 미치지만 양육 뿐 만이 아닌 전반적 자신의 능력에 대

한 평가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낮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지원과 다른 연구들

에서 측정한 사회적 지원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는 가족 외 지원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지원, 특히 남편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로부터의 실질적인 지원은 어머니의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ggman-Laitila, 2003). 본 연구에서 측정

한 사회적 지원은 한 가정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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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였으나, 다른 연구들(Choi, 
2005; Lee & Choi, 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에 

주위의 도움과 남편의 협력과 같은 가족구성원 내의 지원

도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며, 남편의 도움은 주위의 도움 

보다 어머니의 효능감에 더 큰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남편과의 

관계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가정 외의 

지원만을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이 크지 않게 나타났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영아 어머

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이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보다 크지 않게 나타났다고 하여, 사

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교육을 통해 변화 될 수 

있다고 본다. Gross et al. (1995)과 Tucker et al. (1998)
은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의 질의 개선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한 바가 있다. 즉, 부모교육프로그

램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줄

여 궁극적으로는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

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지원과 함께 영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

해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어머니를 지원해 주는 가

족 내의 정서적인 지지 및 가족 외 사회의 실제적인 지지

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바람직한 

양육을 행하게 하는 지원체계가 될 수 있으므로, 영아 어

머니를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 정책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늘리고,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생득적인 

기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을 통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 또한 필요

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을 대

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양육

은 부모 모두의 일이므로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자기

효능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영아 어머

니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의 발

달 간의 관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제외한 영아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현 상황과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한 두가지의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만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아와 어

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 영아와 어머니의 변인을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영아 관련 변인인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

육관련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

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영아 어머니, 자기효능감, 기질, 발달수준, 양

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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